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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은 꽃과 바다를 주제로 시공간을 이야기하는 홍지윤 작가의 [물 위에서 노래함...꽃, 바다]전 을 오픈한다.  

 [물위에서 노래함]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곡으로, 프리드리히 슈톨베르그(Friedrich Leopold 

Graf zu Stolberg-Stolberg)의 시가 노랫말로 작가가 작업하는 전시 단서가 되었다. 

작가는 자작시와 문학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는 작업의 특성과 자전적인 최근작들의 연장선에 있다. 독일 

문학가들의 시어를 그리듯 적어 넣은 그림, 현재의 채색 꽃과 과거의 수묵 꽃, 바닷가 옆 전시장, 이러한 것들이 

전시의 주제와 연관된 시공간을 전한다. 전시의 축은 물결에 비유하여 흘러가는 시간을 노래하는 원곡의 노랫말에 

댓글을 달 듯 지은 자작시이다. 이 둘을 나란히 놓아 전시의 배경으로 삼고,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서대로 

space1,2,3 갤러리 공간 전층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시공간이 물결친다. 독일시와 자작시의 시어로 된 꽃 그림, 

채색화의 근원인 수묵화, 초기 수묵과 수묵 영상작품을 설치한다. 

작가의  작업은 작가와 상대적인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동양의 사유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동양화의 형식과 

동서고금의 인문적인 대상을 융합하여 동시대의 다중매체로 구현한다. 먼저 작가와 상대적인 대상을 하나로 

여기는 동양의 사유로 동양화의 시, 서, 화의 개념과 서화일체를 통한 자작시를 지어 시어를 이미지화 하거나 

내용과 연관된 도상을 연관하여 작품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지필묵을 사용해 글자를 쓰거나 

드로잉하여 이것이 발전된 평면회화를 완성한다. 주로 글씨와 수묵과 오방색을 재해석한 형광컬러의 

이미지들이다. 이를 인문적인 대상과 교차편집하고 융합하여 다중매체에 담아 주제에 접근해간다.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등 상반된 매체 간의  융합을 드러낸 초기 작업은 점차 동양의 사유방식을 가진 문학적이고 

자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 미술을 구현하여 동양적 요소가 기반이 된 융합의 본질을 규명하고 작가적 

독창성에 주력하고있다. 

Space1은 작가가 주로 꽃을 그린 채색화로 알려진 작품세계의 기반이 된 수묵 추상작품부터 현재까지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시간의 바다’  작품들 서로 서로가 흔들리는 물결처럼 화려한 색감으로 바다의 시간을 

그려본다. 

 



“노래와 선율은 끊임없이 반짝이며 흔들리는 물결처럼, 시간처럼 흐른다. 

나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인 독일 레겐스부르그의 도나우 강물결과 같이.

그리고 또, 부산 해운대의 바다물결과도 같이. ”

space 2 에서는 수묵전통의 무거움을 작가의 방식으로 동시대화 한 설치작품인 꽃춤 시리즈가 설치된다. 이 

작업은 대형 프랭카드를 대형 족자로 삼아 수묵화 이미지를 담은 것으로 전통 수묵공간의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로써 전통의 무거움에 내재된 현대성과 가벼움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시공간에 대한 동양의 확장적인 사유와 

담론을 현실의 삶과 꽃에 비유하였다. 작가는 현실적인 수묵과 현실의 삶의 연관과 존재론적 가치를 동양적인 

태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수묵을 작품화 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족자는 둘둘 말아 휴대하거나 가벼운 부피로 공간을 꾸미기에 

용이하여 시공간적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방식이다. 합리적이고 현대적이다.

이십 년 전 작가가 실험했던 수묵 영상작업은 ‘디지털 수묵’을 가능하게 했었고 이는 ‘퓨전동양화’라는 이름으로 

주로 설치, 그래픽 작업으로 사용되었다. 이 작업은 수묵을 재해석해온 과정의 연장선에 있으며 수묵의 무거움과 

족자형식의 가변성에 대한 질문이자 제안이다. 

작업 과정은 장지에 그린 작은 수묵그림을 고해상으로 스캔하여 포토샵에서 재배열하고 이를 대형 출력하여 

족자의 형식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간단하고 형식과 내용에 변형의 여지가 많다. 이 지점에서 수묵의 무거움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해답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묵의 전통성과 무거움에 내재된 또 다른 

현대성과 가벼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본질과 구조에 대한 

수평적인 공존과 섞임이다. 작가가 말해왔던 아시아적인 것이 기반 된 상대적인 것과의 만남, ‘아시안 퓨전’이다.

Space 3 의 공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으로 홍지윤작가의 퓨전동양화’를 시작한 시기로 수묵영상을 

처음으로 시도한  작품들로 설치한다. 



홍지윤(1970~).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표갤러리, 롯데에비뉴엘 

아트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베이징 TN갤러리 등에서 수차 례 개인전을 가졌다. 2001. 2003년 플로렌스 

비엔날레에서 로렌조일마그니피코 상을 수상했고 2014 서울문화재단 중진작가상, 2012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올해의 주목할 예술가상 을 수상했다. 2022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의 채색화 특별기획전-생의 찬미 2018, 2021 

목포국제수묵비엔날레 초대작가 2020 이응노미술관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2017 평창 동계올림픽기념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2015 코리아 투모로우(성곡미술관), 2014 해동풍 류 

최치원(예술의전당서예관), 2013 해인아트프로젝트(해인사), 2012 해안동10-1(인천아트플랫폼), 2011 이 

작가를 추천한다(김달진미술연구소),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주요 작품소장처로는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동부지방법원, 강남구청, 뮌헨 문화부, 대만 만다린 오리 엔탈 호텔, 홍콩 

프린지클럽 등이 있다.

ㅇ 1992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ㅇ 1994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ㅇ 2013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박사 졸업

[주요 개인전]

ㅇ 2020 홍지윤전 꽃, 구름 (서드뮤지움, 서울)

ㅇ 2019 Solo Show Swank (디아트플랜 요갤러리, 서울)

ㅇ 2019 삼성전자 갤럭시13 익선동 홍지윤 스튜디오 프로젝트 

(익선동 갤러리스튜디오, 서울)

ㅇ 2018 별빛, 달빛, 눈빛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아트홀, 서울)

ㅇ 2015 Art15London (Olympia, 런던, 영국)

ㅇ 2014 Life is colorful in HK (Landmark north, 홍콩)

ㅇ 2014 Hongkong Sun Hung Kai property invitation [Chinese New Year 

Project] Solo exhibition (Landmark North ) 

ㅇ 2013 너에게 꽃을 꽂아줄게 (롯데백화점본점 명품관 에비뉴엘, 서울)

ㅇ 2010 Life is colorful (표갤러리, 서울)

ㅇ 2009 활보 with big stride (gallery TN, 798 Art area, 북경 따산즈, 중국)

ㅇ 2008 염색적 향기 (cup갤러리, 798 Art area, 북경 따산즈, 중국)

ㅇ 2007 음유 낭만 환상Minstrel, Romance, and Fantasy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ㅇ 2005 움직이는 수묵그림과 시 Hongjiyoon’s Art meets Digital

(Kunst-direkt gallery, 레겐스부르그, 독일)

ㅇ 2003 움직이는 思惟 : ‘붕(鵬)’-홍지윤 수묵,영상展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